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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부학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학점 비중과 중요도가 

높은 과목으로서 시신해부라는 실습을 통해 특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시신해부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해부

학을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1], 
지금까지도 의과대학생이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 

야 하는 필수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시신해부를 통해 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

과 같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다 [2]. 의과대학의 공통 교육목표는 의과대학생이 교육과

정을 수료한 후 일차 진료의사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자질이란 의학적 전

문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의료에 적용시키는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3]. 최근 지속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의학 교육의 특수성이 강조되면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의학 교육 과정 개발

과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차 진료의사로서 처하는 

임상 상황에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업무를 고려하여야 한

다. 이에 필요한 구비 내용은 의학 지식을 비롯하여 의사

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술기 및 태도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모두 평가해야만 한다 [4].

의사국가고시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시험을 최근 일부 병원에

서는 전공의 선발에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5], 성형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OSCE 시험을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다 [6].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활하게 의료술기를 교육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의를 통한 교육 방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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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응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시신을 활

용해 의료술기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05명 (61.7%)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련의 

(47.6%)와 의과대학 4학년 학생 (58.1%)보다 전공의 (80.8%)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신을 이용하여 의료술기를 시행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95명 (62.1%)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도 수련의 (56.7%)와 의과대학 4학년 학생 (56.6%)에 비해 전공의 (74.5%)에서 동의

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료술기 중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는 봉합

술 (15.7%)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관절개술, 기관내삽관술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해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교육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과대학 학생 의료술

기 교육뿐만 아니라 수련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도 이용되면 의료술기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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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돼지 등의 동물을 이용한 실습교육 방법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편안한 환경에서 마네킹을 이

용한 교육 방법 등이 시행되었다 [7,8].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법들은 최적의 교육 효과와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만들

어 내지는 못하며 실제 임상 상황과 유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9].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

해 시신을 이용하여 여러 침습적인 술기를 교육한 결과, 
술기 수행 능력이 의미 있게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10-
15]. 실습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습 만족도나 

유용성 면에서 피교육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시신이 실습용 모형보다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3,15]. 하지만 시

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교육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들 혹은 

수련의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이 느끼는 필요성과 교

육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연구가 흔치 않다.
이에 의과대학생과 수련의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해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교육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 효

과를 얻기 위해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의 의료술기 교육에 

해부실습을 마친 시신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선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명대학교 의

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동산의료원 수련의 및 전공의 등 

총 170명을 대상으로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교육의 적

용 가능성 평가를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유용성 평가 설문조사

의료술기에 대한 교육에 있어 시신을 이용하는 것에 대

한 인식와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적사항 및 학년과 소속 등을 

적었다. 그 다음 ‘시신을 이용하여 의료술기를 배우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인가’와 ‘시신을 이용하여 의료술기 교육

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는가’의 2가지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신을 활용한 교

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긍정적

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를 적도록 하였다. 다음

으로 의료술기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그중에서 시신을 이

용하여 교육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

도록 하였다 (복수응답 가능).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고, 소속에 따른 차이

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일 대학 및 의료원에 소속된 의과대학생 및 수련의와 

전공의 170명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Fig. 1). 성별 

분포는 남성 125명 (73.5%), 여성 45명 (26.5%)으로 남성의 

분포가 많았으며, 의과대학 4학년 학생 81명 (47.6%), 수련

의 42명 (24.7%), 전공의 47명 (27.7%)이었다 (Table 1).

Fig. 1. Survey form entitled as “Survey on the applicability of 
medical procedural skill education using the cavad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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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향상에 도움 여부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질문에는 총 170명이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8명 (4.7%), ‘아니다’ 24명 (14.1%), ‘보통이

다’ 33명 (19.5%), ‘그렇다’ 64명 (37.6%), ‘매우 그렇다’ 41
명 (24.1%)으로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다 (Table 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면 수

련의 (47.6%)와 의과대학 4학년 학생 (58.1%)보다 전공의 

(80.8%)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응

답을 비교한 결과, 여성 (57.7%)에 비해 남성 (63.2%)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인 의견을 적는 부분에 응답한 경우, 긍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로 ‘실제 신체 구조에 대해 입체적’, ‘실제적으

로 봄으로써 이해하기가 쉽고’, ‘모형으로 실습하는 것보

다 인체에 시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시신 훼손’, ‘시신은 이미 경

직이나 괴사가 이루어져 실제 환자와의 차이가 발생되고’, 
‘모형으로도 충분히 실습이 제공’되는 점 등을 지적한 의

견이 있었다.

3. 시신에 의료술기를 시행하는 데 동의 여부

시신을 이용하여 의료술기를 시행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153명이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11명 (7.2%), ‘아니다’ 17명 (11.1%), ‘보통이

다’ 30명 (19.6%), ‘그렇다’ 65명 (42.5%), ‘매우 그렇다’ 30
명 (19.6%)으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Table 2).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면 시신

을 이용하여 의료술기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수련의  

(56.7%)와 의과대학 4학년 학생 (56.6%)보다 전공의 (74.5 
%)에서 동의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성별에 따른 응답을 비교

한 결과, 여성 (57.5%)에 비해 남성 (63.7%)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시신에 시행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

전체 16개 의료술기 항목 중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을 선별해 본 결과, 봉합술 (105회)이 가장 많이 선택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기관절개술 (73회), 세 번째로는 기

관삽관술 (63회)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Fig. 2). 다음으로 

중심정맥이끌관삽입 (56회), 흉강천자 (53회), 도뇨관삽입 

Table 1. The responses to the usefulness of medical procedural skill education using the cadaver model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Total

Sex Male
Female

N (%)
N (%)

7 (5.6)
1 (2.2)

17 (13.6)
  7 (15.6)

22 (17.6)
11 (24.4)

49 (39.2)
15 (33.3)

30 (24.0)
11 (24.4)

125
  45

Grade
4th grade
Intern
Resident

N (%)
N (%)
N (%)

4 (4.9)
4 (9.5)
0 (0.0)

14 (17.3)
  7 (16.7)
3 (6.4)

16 (19.7)
11 (26.2)
  6 (12.8)

28 (34.6)
12 (28.6)
24 (51.0)

19 (23.5)
8 (19)

14 (29.8)

  81
  42
  47

Total N (%) 8 (4.7) 24 (14.1) 33 (19.5) 64 (37.6) 41 (24.1) 170

Table 2. The response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medical procedural skills of the cadaver model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Total

Sex Male
Female

N (%)
N (%)

  9 (8.0)
  2 (5)

12 (10.6)
  5 (12.5)

20 (17.7)
10 (25.0)

53 (46.9)
12 (30.0)

19 (16.8)
11 (27.5)

113
  40

Grade
4th grade
Intern
Resident

N (%)
N (%)
N (%)

  5 (6.6)
  6 (20.0)
  0 (0.0)

12 (15.8)
1 (3.3)
4 (8.5)

16 (21.0)
  6 (20.0)
  8 (17.0)

29 (38.2)
12 (40.0)
24 (51.1)*

14 (18.4)
  5 (16.7)
11 (23.4)

  76
  30
  47

Total N (%) 11 (7.2) 17 (11.1) 30 (19.6) 65 (42.5) 30 (19.6) 153

*4th grade student and intern versus resident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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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등도 높게 나타났다. 16개의 항목 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술기로는 복수천자, 흉관삽입술, 심장

막천자 등이 있었다.

고     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2009년 의사국

가시험부터 임상술기시험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들이 숙련된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바라는 국내 의료환경

의 변화로 인해 의학 교육에서 임상술기에 대한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6]. 의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침습

적인 술기 교육의 필요성은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

고, 술기 능력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교육 방법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3,4,16]. 현재까지 의료술기를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용되고 있다.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강의를 통한 정규 교육, 강의 자료를 통한 교육, 학생끼리 

서로에게 임상술기를 시행해 보는 방법, 술기를 시행할 수 

있게 제작된 실습용 모형이나 실험동물, 실습용 시신, 임상 

시험에 자원한 사람 등을 이용하는 교육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도 이용된다 

[7-10,17-19]. 여러 교육 방식 중에서 가상현실, 스마트폰, 
실습용 모형, 실험동물, 시신 등을 이용한 교육 방법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적절한 술기 획득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실습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술기를 시행하면서 잘못 수

행된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
그러나 환자에게 시행되는 술기를 미리 교육하는 과정

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행해져야 

하며, 술기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상하여 

조절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최적의 술기 교육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적의 의료술기 교육 환경

을 만들기 위해 동물을 이용한 교육의 유용성이 논의가 되

었고, 시신을 이용한 술기 교육의 유용성 또한 외국의 보고

를 통해 소개되었다 [11-15,17-19,21-25].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임상술기시험 대

상자인 의과대학생들과 의료술기 시행자인 수련의 및 전

공의에게 시신을 활용한 의료술기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묻고,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번 연구의 조사 대

상자들은 시신을 이용하여 의료술기를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Do 등 [10]이 발표

한 자료에 의하면 시신을 이용하여 단순 봉합술을 시행하

였을 때 술기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술기 교육에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의료술기 교육에 있어 대부분 모형을 이

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과 차이가 크므로, 모형 그룹과 

실습용 시신 그룹에서 술기 능력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

Fig. 2. Pie chart for items that are thought to be helpful for medical procedural skill education using the cadav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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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생 교육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수련의와 전공

의 수련과정에서 단순 술기를 포함해 필수 술기 및 수술 

방법 등에 있어 시신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외국에서는 치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시험이나 외과

계 전공의 평가에서 임상술기를 평가하기 위해 OSCE를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6-28]. 또한 전공의를 대상

으로 사체를 활용해 임상술기를 교육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술기 시간이 단축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1,22,23]. 본 연구에서는 시신을 활

용한 임상술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을 전공의에

서 가장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교육자로서 

시험과 평가에 대한 대비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이나 

상대적으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련의에 비해, 환자의 주치의로서 술기를 수행하는 전공

의는 술기의 숙련도에 따른 치료의 효과 및 환자의 반응의 

중요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의료술기 항목 중에서 시신을 활용한 술기 교육이 적용

되길 바라는 항목으로는 봉합술, 기관절개술, 기관삽관술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항목들을 시신에서 교육해 본 

연구 결과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7,10,22,23]. 실제적

으로 시신에 시행 가능한 상기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신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질 분비물 검사나, 이경 검사와 

같은 항목들은 적용을 바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 및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신을 활용

한 교육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설문지를 통해 시신을 활용

한 술기 교육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과대학생과 의료

인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시신을 활용한 술기 교육은 의과

대학 학생들 및 수련의와 전공의 술기 교육에 적절한 성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신의 보존 상태에 따

라 기본적인 술기를 포함해 보다 정교하고 어려운 술기 교

육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수도 적고, 단일 학교에서 시행된 연구이므로 향후 광범위

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시신을 활용한 실습교육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인

식이 긍정적이므로, 봉합술, 기관절개술 등의 술기 교육에 

시신을 활용하고 그로 인한 교육 효과나 실습교육 만족도 

등을 다른 교육 방법과 비교 분석하는 추가 연구 역시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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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for Medical Procedural Skills 
through the Use of the Cadav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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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is study, medical students, intern physicians, and resident physicians, were surveyed about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for medical procedure training using cadaver. In this survey, with a target population 
of 170 individuals, 105 individuals (61.7%) showed positive responses to learning medical procedural using 
cadaver. Resident physicians group (80.8%) showed relatively positive responses compared to 4th year medical 
students (58.1%) and intern physicians (47.6%); however, this did not account for any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cadaver to medical procedural practices, 95 individuals (62.1%) showed 
positive responses. Resident physicians (74.5%)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positive responses compared to 
intern physicians (56.7%) and 4th year medical students (56.6%), and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Suture (15.7%) was ranked first as the most suitable medical procedural to be practiced on cadaver; tracheotomy 
and intubation came second and third respectively. This research confirmed the appli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adaver for medical procedural training and the improvement of general medical procedural ability are 
expected if the cadaver is applied not only to medical schools but also to intern and resident physicia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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